이단과 종교 10

성경적 삼위일체론: The purpose of being orthodox

(1) 성경적 삼위일체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와 삼위일체 예배는 이단을 피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두 기둥이며, 동시에 이단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두 목적이다. 삼위일체론은 처음 5세기 동안 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기록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에 의해 발전되었다 (마28:19; 눅3:22; 눅9:28-36; 요1:14). 

(2) 중요 성경: 요일5:5-9; 눅9:28-36.

(3)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어 할 것이다. 사역자들도 ‘삼위일체 주일’이 돌아 올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같은 주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단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적극적인 정통 신앙에 대해 성경을 중심으로 살피려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요일5:7-9을 다시 인용함으로 본 강의의 주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본문은 King James verson입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on earth,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If we receive the witness of men, the witness of God is greater: for this is the witness of God which he hath testified of his Son.’
[NIV: ‘And 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is the truth.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We accept man’s testimony, but God’s testimony is greater because it is the testimony of God, which he has given about his Son.’]

아마 이탤릭 부분이 현재 우리가 지닌 성경에는 없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한 찬송 작곡가는 이 구절을 ‘거룩한 기록’이라 칭송하여 곡을 쓰기도 했다. 

(4)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들 가운데 1200년 이전의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800년경 이후 라틴어 성경(the Latin Vulgate)에만 이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다는 점이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의 소지를 남겨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최초의 헬라어 강사였으며, 좀 더 유명하게는 1516년 첫번째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한, 에라스무스(Erasmus)에게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가들의 한가지 공통된 경향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자신들의(칼빈과 루터 역시) 개혁의 근거를 위해 가능한 기독교의 초기 자료들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중세 라틴어 성경보다는 원래의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였다. ‘처음으로’ (Ad fonts!: ‘To the well-spring’),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언어적 재능들을 지닌 중세의 인문주의자들과 중세의 교회에 의해 채색된 것보다는, 순수하며, 정직하며, 사도들의 사실적인 언어들로 가능한 가까이 가길 원했다. 하나님의 말씀(the Word)에 정직한 것이 그들 개혁신앙의 본질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 시기까지 성경이란 라틴어 성경이 주류였고, 헬라어 성경은 이제 막 출판되고 있을 때였으며, 또한 이 성경들도 극히 일부 성직자들, 대학의 도서관, 그리고 부유층의 서재에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성경들 가운데는 손으로 가필되었기에 오류가 있었으며, 심지어 대부분은 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지않은 복사본들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책으로 출판할 때 그는 요일5:7절의 표현(‘Johannine Comma’)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사본이 전해질 때 분명 어느 경건한 사람에 의해 원본에 첨가되어 원본의 한 복사본 가운데 하나로 전해 내려 온 것이 분명했다. 처음 자신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뺏던 그는 1522년 삼판에서는 이 표현을 다시 넣었다. 개혁파와 구교 모두 놀란 것은 당연하였다. 그 후 이 내용은 1611년 영어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번역본인 King James Version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은 17, 18세기에 삼위일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예를 들면, Newton은 ‘Johannine Comma’가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대한 불충분한 성경의 증거를 이유로 이 교리를 믿지않았다.)

19세기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부정과 함께 삼위일체론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Johannine Comma’는 중세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삭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주의 계열 –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 은 이 표현의 진정성을 고수하였다.
(5)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교리는 단순히 역사적, 교리적,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 시작되고 정립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립된 신학적 역사적 논쟁적인 질문에 의해 정립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신학을 포함한) 신앙고백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신약 성경 전체, 특별히 바울 서신들과 복음서 여러 곳에서 표현된 말씀을 근거로 초대 교회 교인들의 예배와 삶을 규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 

한가지 예: 눅9:28-36 ‘변화산 상의 예수 그리스도”. 눅3:22절에서처럼 (비둘기 형상으로서의)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표현은 없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은 옷이 광채로 빛남을 보게 되며, 이는 곧 구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Shekinah of God)이었다. 서양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성을 해석하나,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의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를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으로 해석한다 (출3:1-15, 왕상19:8-15).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체험했던 두 인물과 함께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변화산에서 그들과 이야기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Johannine Comma’의 필요성을 주장하지않더라도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후기의 ‘발명품’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을 성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인 것이다. 요한이 말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과 변화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볼 때 변화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빛에 의해 빛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자신을 아들과 성령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근거이며 기준이다.
